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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In this study, the Korean MacArthur-Bates Communicative Development in-
ventory (K M-B CDI), a standardized parent-report questionnaire, was used for analyzing 
the vocabulary development phonological similarity pattern of 18- to 36-month-old tod-
dlers. Methods: We investigated the extent to which phonological similarity explains the 
expressive vocabulary according to the time differences in Experiment 1 and the group 
characteristics in Experiment 2. In Experiment 1, a total of 18 toddlers aged 18-36 months 
participated in this study. In Experiment 2, a total of 151 toddlers (typically developing chil-
dren [TD]= 134, late talkers [LT]= 17) participated. Phonological similarity scores were cal-
culated depending on the similarity rate between two words. Phonological similarity was 
divided into three conditions and defined as P1 (66%), P2 (75%), and P3 (80%). We ob-
tained overall expressive vocabulary and phonological similarity through the K M-B CDI. 
Results: In Experiment 1, P1, which shares relatively fewer phonemes between words, 
seems to be the best predictor of overall expressive vocabulary consistently. In Experiment 
2, all the phonological similarity conditions explained the overall expressive vocabulary 
scores in the TD group, but P1 was a significant explaining factor for expressive vocabulary 
in LT group. Conclusion: Although expressive vocabulary increased sharply, P1, which 
shares relatively fewer phonemes between words, consistently appeared to be the best 
predictor of overall expressive vocabulary. At least until the age of three, words with low 
phonological similarity are more easily distinguished, and this ability also seems to contrib-
ute to expressive vocabulary. 

Keywords: 18- to 36-month-old toddlers, Phonological similarity, Late talkers, Expressive 
vocabulary, K M-B CDI

일반적으로 유아들은 약 10-13개월 사이에 첫 낱말을 산출하고, 

18-24개월에는 어휘폭발기(word spurt)가 시작되어 산출할 수 있

는 낱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약 50개의 어휘를 산출할 수 있

게 되는 것으로 보고된다(Fenson et al., 1994). 한국판 맥아더-베이

츠 의사소통발달 유아용(18-36개월) 목록으로 살펴본 결과, 아동

들은 18개월에 평균 73-78개, 24개월에 249-308개, 30개월에 360-

415개, 36개월에 496-501개의 어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e & Kwak, 2011). 또한, Ha와 Pi (2018)의 연구에서도 18-23개월

에 해당하는 아동들은 50개 미만의 표현어휘를 보이다가 24개월 

이후에 표현어휘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를 

통해, 6개월이라는 짧은 간격 차에도 아동의 어휘량이 빠르게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기 유아기의 어휘습득에 단어 빈도

(word frequency), 길이(word length), 그리고 밀도(word density) 

또는 유사도(similarity)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Stokes, 2010; 

Storkel, 2004). 즉, 유아를 둘러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고빈도 

단어의 경우 저빈도 단어보다 더욱 빨리 습득하고 산출하게 되며, 

단어의 길이가 긴 단어에 비해 짧은 단어의 경우 아동은 더 빨리 습

득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단어의 밀도 또는 단어의 음운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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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와 관련된 연구결과는 대상자의 연령, 어휘의 수용(이해) 또

는 표현능력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단어의 밀도는 음운학적 유사성에 근거하며, 어린 유아들의 생

산적인 어휘력 확장 및 어휘 처리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

다(Carlson, Sonderegger, & Bane, 2014; Stokes, Bleses, Basbøll, & 

Lambertsen, 2012). 일반적으로 선행연구에서는 단어의 밀도를 추

출하는 방법으로 음운이웃밀도를 사용한다. 음운이웃밀도(pho-

nological neighborhood density)란, 하나의 음소를 추가, 삭제, 도

는 대체함으로써 구별되는 단어들의 수를 계산한 것을 말한다

(Luce & Pisoni, 1998). 흔히 어린 유아가 어휘학습을 할 때는 저밀

도 단어에 비해 고밀도 단어가 더욱 빨리 습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tokes, 2010; Storkel, 2004). Dollaghan (1994)의 연구에서도 

부모가 보고하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어린 유아가 알고 있는 단어

의 특징들을 조사한 결과, 단어의 84%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음운

론적으로 유사성을 지닌 단어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초기 어휘들

이 음운적으로 밀도가 높은 특징을 지님을 시사한다. 친숙한 음소

들로 구성된 단어는 어린 유아들이 그 단어와 매우 유사한 새로운 

단어를 활성화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Stokes et al., 2012).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휘학습 경험이 증가하고, 음운 세부

사항을 듣는 데 더욱 집중하게 만들어 목표어휘와 비목표어휘 간 

구별을 가능하게 하여 효과적으로 어휘를 습득하게 된다(Storkel, 

2009; Werker, Fennell, Corcoran, & Stager, 2002). Storkel (2004)은 

약 8-30개월 사이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맥아더-베이츠 의사소통

발달 목록의 단어를 사용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장 초기에 배

운 어휘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어린 유아들이 조기에 습득

한 단어일수록 이웃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나중에 습득한 단어일수

록 이웃을 적게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어휘집(lexicon)의 크기가 확장됨에 따라 그 효과는 점차 감소

하면서 음운 유사도가 낮은 단어도 쉽게 배울 수 있게 된다(Storkel, 

2009). Stoel-Gammon (2011)은 2세 6개월까지의 어린 유아들은 어

휘습득에 있어서 어휘적 요인보다는 음운론적 요소에 더 큰 영향

을 받으며, 4세까지 어휘와 음운 사이에 양방향적 연결이 존재한다

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Werker 등(2002)의 연구에서는 만 14개월

의 아주 어린 유아의 경우 오히려 비슷한 소리를 내는 어휘를 변별

해내지 못하여 음운유사도가 높은 고밀도 조건의 도움을 받지 못

했으며, 18-24개월에 이르게 되어서야 음운적으로 유사한 단어를 

학습할 수 있었다. 즉, 연령이 증가하고 어휘의 크기(vocabulary 

size)가 커지면서 점차 음운적으로 유사한 단어들을 세부적인 특성

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을 겪게 되는데, 예를 들어, ‘big’이라는 단어

를 인식하고 표현하고자 할 때 아동은 ‘big’과 유사한 단어인 ‘bag’, 

‘bug’, ‘dig’ 등의 어휘들과 차별화되는 세부적인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18개월 이후의 유아는 어휘 간 음운 세부정보의 변

별이 가능하여 이 능력을 정교화시켜 새로운 어휘를 학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특히 새로운 어휘를 더 잘 배우는 아동

은 어휘학습 시 세부적인 음운정보까지 주의를 집중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음운학적으로 유사하게 들리는 

낱말들이 많은 경우 표현어휘 습득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음

을 언급하기도 하였다(Gahl & Strand, 2016; Storkel, Armbrüster, 

& Hogan, 2006). 말소리로 표현된 어떤 단어가 음운적으로 유사한 

이웃단어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경우 표현어휘력을 습득할 때에는 간

섭 작용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들은 흔히 발음이 비슷한 서

로 다른 낱말을 구별하여 말할 때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치킨’을 ‘키친’이라 말하거나, ‘토끼’를 ‘코끼(이)’라고 말하는 

오류가 언어발달 과정상에서 흔하게 나타난다. 이는 아동의 불완

전한 음운 표상과 유사한 단어를 표현할 때의 조음상의 어려움에 

근거할 수 있다(Choi, Kim, & Kim, 2014; Ha & Pi, 2018). Jarvis, 

Merriman, Barnett, Hanba와 Van Haitsma (2004)도 만 2세의 아

동은 음운적으로 유사한 두 낱말(기존 낱말, 기존 낱말과 유사한 

새로운 가상 낱말)을 구별해야 하는 과제에서 음운적 유사성에 쉽

게 현혹되어 제시된 가상 낱말과 기존 낱말과 구별하는 것에 더욱 

취약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초기 유아기 표현어휘력 측면에

서는 고빈도, 저밀도 낱말이 먼저 습득된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

(Kim, 2014 ).

한편, 18-36개월 사이의 아동들 중 일부는 감각손상, 신경학적 

결함, 혹은 인지적인 결함이 없음에도 언어발달, 특히 표현어휘력이 

현저히 느린 경우가 있다. 이 아동들을 흔히 ‘말늦은 아동(late talk-

er)’이라고 부른다(Hawa & Spanoudis, 2014; Rescorla & Alley, 2001). 

이 아동들의 느린 언어발달은 지각적 결핍이론(perceptual deficit 

theory, PDT)에 따르면, 지각적 음운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Joanisse & Seidenberg, 2003). PDT는 저하된 음운지각이 빈

약한 음운작업기억에 영향을 주고, 안정적인 언어적 표상을 형성

하는 아동의 능력에 결함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다양한 선행연구에

서도 정교한 음운처리 능력을 보여주는 아동들이 음운처리를 잘 

못하는 아동보다 더 견고한 언어능력을 보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였

다(Benasich & Tallal, 2002; Guttorm et al., 2005; Kuhl et al., 2007; 

Rivera-Gaxiola, Klarman, Garcia-Sierra, & Kuhl, 2005). 만 2세경 

‘말늦은 아동’이었던 유아들의 대다수는 만 3-4세경 정상 범주에 

속하게 되지만, 학령기 이후의 구문 및 읽기 수준이 정상 범주 아래

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므로 이들에 대한 언어적 측면

에서의 조기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보다 세부적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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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필요로 한다(Paul, 1996; Rescorla, 2002; Stokes, 2010). 

국내에서는 Kim (2005)의 연구에서 만 4-5세 아동을 대상으로 

낱말 간 음운적 유사성에 주목하여 기존 낱말과 음운적으로 전혀 

다르거나 또는 음운적으로 유사한 가상 낱말을 이용한 빠른연결

(fast-mapping) 과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단순언어장애(specific 

language impairment, SLI) 아동이 또래 일반아동 집단과 비교하

여 빠른연결능력을 설명하는 상호배제의 원칙(mutual exclusivity 

principle)의 전략적 활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낱말의 음

운적 유사성에 가장 취약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즉, 낱말 유사성이 

높아지는 것에 비례하여 이름이 비슷한 친숙한 사물을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SLI 아동들이 음운적 유사성에 쉽게 현

혹되어 자신이 들은 낱말이 전혀 새로운 단어였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SLI 아동이 기존 낱말에 대해 어휘 

음운적 표상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거나, 음운인식능력이 제한

되어 있거나, 작업기억능력이 부족한 것에서 비롯될 수 있다(Gath-

ercole & Baddeley, 1990).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어휘의 이해(수용) 

측면에서 단어를 학습할 때 음운적 유사성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을 살펴본 연구로, 음운적 유사성이 표현어휘 측면에서는 어떠한 기

여를 하였는지 설명하지는 않아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처럼 음운과 관련된 능력이 어린 아동의 어휘능력에 매우 중요

한 요소임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어와 한국어의 언어적으

로 다른 특성으로 인해 영어권에서 주로 이루어진 음운이웃밀도 

또는 음운유사도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아동의 어휘 양상에 단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Lee, Lee, & Park, 1995; Song, Nam, 

& Koo, 2012; Stokes et al., 2012). 첫 번째로는, 한국어와 영어 간 자

음과 모음의 수가 다르고, 그 결과로 나오는 자음과 모음의 조합 양

상과 비율, 음운구조 등이 다르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만 3세 이

전의 유아들의 어휘력과 어휘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므

로, 적은 어휘 크기 속에서 음운적으로 유사한 단어들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어 간 음운적 유사성

의 양상을 살펴보고, 얼마나 많이 음운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계산

한 결과에 따라 단어의 음운유사도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을 때 

유아들의 총 표현어휘력 점수를 가장 잘 설명하는 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 1과 연구 2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 음운유사도(phonological similarity)의 조작적 정의는, 두 단어 

간 음소 공유수를 단어의 전체 음소수로 나눈 값을 말하며, 음소 

공유수는 단어의 전체 음소수와 하나의 음소만을 달리하여 서로 

다른 단어로 구별되는 특성을 지닌다. 연구 1에서는 추적연구 참여

를 희망한 18-36개월에 속하는 아동의 시간 차(T1-T2)에 따른 음

운유사도 양상을 확인하고, T1, T2 각 시점에서의 총 표현어휘력 점

수를 가장 잘 설명하는 초기(T1)의 음운유사도 유형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2에서는 만 18-36개월에 속하는 말늦은 아동 및 또

래 일반아동 집단 각각의 음운유사도 양상을 확인하고, 각 집단의 

총 표현어휘력 점수를 가장 잘 설명하는 유형을 알아보고자 하였

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1-1)  만 18-36개월 유아(N=18)의 음운유사도는 약 8개월 간격을 

둔 T1-T2 시점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1-2)  만 18-36개월 유아(N=18)의 초기(T1) 시점의 음운유사도 

점수 중 어떤 유형이 T1과 T2 각각의 표현어휘력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가? 

2-1)  만 18-36개월의 일반아동(N=134)과 말늦은 아동(N=17)

의 음운 음운유사도 양상에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2-2)  만 18-36개월의 일반아동(N=134)과 말늦은 아동(N=17) 

각각의 표현어휘력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음운유사도는 무

엇인가?

연구방법

연구 1 

연구대상

연구 1에서는 만 18-36개월의 총 18명(남= 9, 여= 9)의 유아들이 

참여하였다. 모든 유아들은 (1) 인지능력(Developmental assess-

ment for the Early Intervention Program Planning, DEP; Jang, 

Seo, & Ha, 2011)이 -1 SD 이상으로 정상 범주에 속하고, (2) 시청각

을 포함한 감각적인 어려움이 없고, (3) 부모로부터 현재 언어능력, 

행동패턴, 활동 선호도, 그리고 가족력에 대한 보고를 받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아동은 평균적으로 약 8개월의 간격을 두고 

두 번 검사에 참여하였다. 즉, T1 (time 1)은 처음 검사에 참여한 시

점을 뜻하며, T2 (time 2)는 두 번째 검사에 참여한 시점을 뜻한다. 

따라서 연령의 경우 T1 시점에서 아동의 평균연령은 22.89개월이

었으며, T2 시점에서 아동의 평균연령은 31.11개월로 차이가 유의

하였고(p< .01), 모두 36개월 이하에 해당하였다. 인지능력은 T1 시

점에서 111.11점으로 T2 시점의 111.72점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

의하지 않았으나(p>.05), CDI 표현어휘와 문법 점수는 두 시점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05). 즉, T1 시점에서 표현어휘 

점수는 139.06점이었으나, T2 시점에서는 375.83점으로 크게 증가

하였다. 문법 점수는 T1시점에서 12.78점이었으나 T2 시점에서는 

42.67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은 Table 1에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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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단어의 음운유사성(phonological similarity)

본 연구의 음운유사성 단어목록의 설정 기준은 표준화된 부모

보고 설문지인 ‘맥아더-베이츠 의사소통발달 평가(Korean Mac-

Arthur-Bates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ies, K M-B 

CDI)’의 18-36개월 대상의 유아용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언어병리

학전공 석사과정학생 3명, 박사과정학생 1명이 641개 단어목록 중 

2음절 길이의 단어들을 모두 선별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국제음성기호(IPA)에 맞게 전사한 후, 음소배열을 통해 3개의 음소 

중 2개, 4개의 음소 중 3개, 그리고 5개의 음소 중 4개가 일치하는 단

어 각각 10쌍을 발췌하였다. 

총 3가지 음운유사성 유형의 음운 공유 비율 설정이 타당한지 살

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본의 적절성을 측

정하는 KMO 값이 .78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통계값이 643.194 

(p= .000)로서 적합하며, .7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나타내는 유형을 

해당 요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할 때 세 가지 요인으로 분류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단어의 음운유사성은 총 3가지 유형으로 두 

단어 간 얼마나 음운적으로 유사한지, 얼마나 많은 음운을 공유하

고 있는지를 비율(%)로 계산하여 P1은 66%, P2는 75%, P3은 80%

를 공유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즉, P1에는 두 단어의 자모음이 총 

3개의 음소 중 2개인 약 66% (예: CVV 끼워-미워, VCV 오리-우리), 

P2에는 두 단어의 자모음이 총 4개의 음소 중 3개인 약 75% (예: 

CVCV 다리-다시), P3에는 두 단어의 자모음이 총 5개의 음소 중 4

개인 약 80% (예: VCCVC 안경-안녕, CVCCV 달라-달려, CVCVC 

바람-사람)가 공유되는 조건에 속하는 단어들로 구성된다. 각 조건

의 단어쌍은 10개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단어들은 2음절

의 길이로 통일하였다. 이는 영어에서의 알파벳과는 다르게 한국어

에서는 음성 분절 단위가 음소가 아닌 음절임을 언급한 관련 연구

에 근거한 것이다(Lee et al., 1995; Song et al., 2012). 전체 단어의 목

록은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음운유사성 점수는 아동의 부모에게 보고받은 CDI 표현어휘 목

록을 점수화하여 P1-P3 각 조건에 속하는 단어쌍의 두 단어 모두 

점수를 받은 경우 1점을 부여하였다. 둘 중 하나의 단어만 표현어휘 

목록에 존재하거나, 둘 다 표현어휘 목록에 존재하지 않은 경우는 

0점을 부여받아 음운유사성 점수를 얻지 못하게 된다. 즉, 한 쌍의 

단어 2개를 모두 표현어휘로 산출한 경우에만 음운유사성 점수를 

부여하였다. 해당 점수는 최종적으로 획득 점수를 전체 항목수(10

개)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하여 %점수로 산출되었다. 이 과정은 언

어병리학전공 석사과정학생 3명, 박사과정학생 1명이 목표 단어쌍 

목록을 설정한 뒤, 각 아동의 CDI 검사지를 보며 각각의 항목을 점

수화해 전산 처리하였다. 

표현어휘력(expressive vocabulary)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부모보고 설문지인 ‘맥아더-베이츠 의

사소통발달 평가(K M-B CDI)’의 표현어휘 점수를 통해 표현어휘

력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유아의 부모들에게 아동

이 표현하는 낱말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단, 아이가 뜻을 모르고 부

모의 말을 단순 모방하는 경우는 표현어휘력에서 제외하였다. 

연구절차

음운유사도 검사는 아동의 K M-B CDI 검사지를 통해 언어병리

학전공 석사과정학생 3인, 박사과정학생 1인이 코딩한 후 검토하였

다. 추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논의를 거쳐 의견을 하나로 수렴하

였으므로 각 항목별로 일치한 수의 비율을 측정한 분석자 간 신뢰

도 산출 시 일치율은 100%였다. 

자료분석 및 결과처리

연구 1에서는 2개의 시점(T1, T2)과 3개의 음운유사도 유형(P1, 

P2, P3)에 따른 음운유사도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반복측정분산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Experimental 1 Experimental 2

T1 (N= 18) T2 (N= 18) t LT (N= 17) TD (N= 134) t

Age (mo) 22.89 (3.07) 31.11 (2.89) 31.304** 23.35 (4.49) 27.39 (6.47) 2.50*
Nonverbal IQa 111.11 (6.68) 111.72 (8.55) .278 112.24 (6.41) 112.21 (8.99) .012
Expressive vocabularyb 139.06 (175.80) 375.83 (183.70) 6.154** 39.00 (48.63) 365.64 (193.14) 15.99**
Grammarb 12.78 (21.31) 42.67 (26.72) 5.838** 7.88 (18.28) 34.89 (26.47) 5.4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T1= Time 1, T2= Time 2; LT= late talkers;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aDevelopmental assessment for the Early Intervention Program planning (DEP).
bKorean MacArthur-Bates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ies (K M-B CDI).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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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으며, 3가지 음운유

사도 유형 중 가장 표현어휘력을 잘 설명하는 유형을 확인하기 위

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

다. 본 연구의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19 (SPSS Inc., Chica-

go, IL, USA)를 사용하였다.

연구 2

연구대상

연구 2에서는 만 18-36개월의 말늦은 아동 17명(남 10, 여 7)과, 

연구 1에 참여한 아동 18명을 포함한 또래 일반아동 134명(남 73, 

여 61), 총 151명의 아동이 참여하였다. TD 집단에 포함된 연구 1의 

18명의 표헌어휘력 및 음운유사도 점수는 T1 시점의 점수를 반영

한 것이다. 연구 1과 동일하게 모든 유아들은 (1) 인지능력(DEP)이 

-1 SD 이상으로 정상 범주에 속하고, (2) 시청각을 포함한 감각적인 

어려움이 없고, (3) 부모로부터 현재 언어능력, 행동패턴, 활동 선호

도, 그리고 가족력에 대한 보고를 받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말늦은 아동은 (1) 표현어휘의 수가 50개 미만, (2) CDI 표현어휘 점

수가 해당 연령의 규준과 비교하여 10%ile 미만인 경우 말늦은 아동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비구어 인지능력은 LT 집단은 112.24점, TD 

집단은 112.21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05), 

연령, 표현어휘 및 문법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LT 집단

에서 표현어휘 점수는 39.00점으로 TD 집단의 365.64점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LT 집단에서 문법 점수는 7.88점으로 TD 집단의 

34.89점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1). 세부적인 내용은 Table 1

에 제시하였다.

연구자료

단어의 음운유사성(phonological similarity)

연구 1과 동일하게 설문지인 ‘맥아더-베이츠 의사소통발달 평가

(K M-B CDI)’의 18-36개월 대상의 유아용 설문지를 활용하였으며, 

동일한 제작 과정 및 점수 산출 체계, 그리고 타당도 산출 과정을 

거쳤다. 

표현어휘력(expressive vocabulary)

연구 1과 동일하게 표준화된 부모보고 설문지인 ‘맥아더-베이츠 

의사소통발달 평가(K M-B CDI)’의 표현어휘 점수를 통해 표현어

휘력을 측정하였다. 

연구절차

연구 1과 동일한 절차를 거쳤다. 

자료분석 및 결과처리

연구 2에서는 앞서 살펴본 연구대상의 특성에서 LT와 TD집단 

간 연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고려해 연령을 

통제한 집단 간 음운유사도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공변량분석

(ANCOVA)을 실시하였으며, 각 집단의 표현어휘력을 가장 잘 설명

하는 음운유사도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19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1

시간 차에 따른 음운유사도 양상 차이 

만 18-36개월의 동일한 아동 18명에 대해 약 8개월의 간격을 두고 

음운유사도 양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T1

과 T2 시점 간 음운유사도 양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F(1,17) =28.64, p< .001). 즉, T1에서 유아들은 12.96점을 받았는

데, T2에서는 48.89점을 받아 유의한 점수의 증가를 보였다. 음운유

사도 3가지 유형에 따른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34) =  

5.02, p< .05). 즉, P1의 평균은 33.61점, P2는 32.78점, P3은 26.39점이

었다. 이에 따라 세부적으로 어떤 조건 간 차이가 유의했는지 확인

한 결과, P1과 P3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p= .05). 또한, 시점 및 음운

유사도 간 이차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34) =6.91, 

p< .01). 이에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T1 시점에서는 P1-P2 간 차

이가 유의했지만(t(17) =3.289, p< .01), T2 시점에서는 P1-P2 간 차이

(t(17) = -2.374, p< .05)뿐만 아니라 P2와 P3의 차이도 유의하게 나타

났다(t(17) =2.934, p< .01). 특히, T1 시점에서는 P1의 점수가 유의하

게 가장 높았으나, T2 시점에서는 P2 점수가 유의하게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른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서로 다른 시점에서의 표현어휘력에 대한 음운유사도의 설명력 

T1 시점에서의 음운유사도 점수가 T1과 T2 시점의 표현어휘력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phonological similarity scores (T1-T2)

T1 (N= 18) T2 (N= 18) Total

P1 (max score= 100) 18.33 (7.15) 48.89 (7.41) 33.61 (6.39)
P2 (max score= 100) 10.56 (5.91) 55.00 (8.14) 32.78 (6.01)
P3 (max score= 100) 10.00 (5.60) 42.78 (7.75) 26.39 (5.87)
Total 12.96 (6.00) 48.89 (7.5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E). 
T1= Time1; T2= Tim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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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의하게 설명해 주는지, 얼마나 설명해 주는지 살펴보기 위하

여 3가지 유형의 음운유사도 점수인 P1, P2, P3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한 VIF는 모두 1.528로, 1

에 근접하여 독립변수 간의 상관이 문제가 될 정도로 높지 않았다.

그 결과, T1 시점에서 표현어휘력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T1 시점

의 음운유사도 유형은 P1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T1 시점의 표현어

휘력에 대해 P1이 약 93.1% 유의하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F(1,16) =215.75, R2 = .931, p< .001). 또한, T2 시점에서 표현어휘력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T1 시점의 음운유사도 유형 역시 P1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T2 시점의 표현 어휘력에 대해 T1 시점의 P1이 약 25.7%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1,16) =5.525, R2 = .257, p<  

.05). 이에 대한 결과를 Figure 1에 제시하였다. 

연구 2

음운유사도 양상에서의 집단(말늦은 아동, 일반아동) 간 차이

만 18-36개월의 말늦은 아동 17명, 또래 일반아동 134명에 대해 

음운유사도 양상에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 집단 

간 연령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존재하여 연령을 통제한 공변량분석

(ANC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말늦은 아동과 또래 일반아동 

간 음운유사도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148) =  

21.62, p< .001). 즉, 말늦은 아동은 11.49점을 받은 반면 또래 일반

아동은 44.19점을 받았다. 그러나, 음운유사도 3가지 유형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집

단 및 음운유사도 간 이차상호작용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p>.05). 이에 따른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각 집단의 표현어휘력에 대한 음운유사도의 설명력 

말늦은 아동 집단 및 또래 일반아동의 음운유사도 유형 중 표현

어휘력을 유의하게 설명해 주는 요인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설명

력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3가지 유형의 음운유사도 점

수인 P1, P2, P3를 독립변수로, 표현어휘력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

적 중다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독립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한 VIF는 1.815, 1.325로, 1에 

근접하여 독립변수 간의 상관이 문제가 될 정도로 높지 않았다. 

그 결과, 말늦은 아동 집단의 표현어휘력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음운유사도 유형은 P1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말늦은 아동 집단의 

표현어휘력에 대해 P1이 약 35.5%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F(1,15) =8.252, r2 = .355, p< .05). 이에 대한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또래 일반아동 집단의 표현어휘력을 유의하게 설명해 주는 음운

유사도 유형은 모든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P1, P3, P2 순으로 나타났

다. 즉, 말늦은 아동과 동일하게 P1의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약 91.1% 유의하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1,132) =1,357.63, 

Table 3.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phonological similarity scores (TD-LT)

TD (N= 134) LT (N= 17) Total

P1 (max score= 100) 46.97 (2.30) 12.71 (6.56) 29.84 (3.46)
P2 (max score= 100) 43.51 (2.53) 11.17 (7.21) 27.34 (3.81)
P3 (max score= 100) 42.09 (2.41) 10.61 (6.88) 26.35 (3.63)
Total 44.19 (2.32) 11.49 (6.61)
F 8.351** 1.89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E).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LT= late talkers.
**p < .01.

Figure 1. Predictor of overall expressive vocabulary. (A) Best explanatory power of expressive vocabulary at T1 (IV: T1_P1 / DV: T1_CDI_E). (B) Best explanatory 
power of expressive vocabulary at T2 (IV: T1_P1 / DV: T2_CDI_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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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 .911, p< .001). 또한, P1에 P3를 추가 입력하였을 때 약 2.4% 설명

력이 증가하여 총 설명력은 93.6% (F(2.,131) =954.51, R2 = .936, p< .001). 

또한, P1과 P3에 P2를 추가 입력하였을 때 약 0.3% 설명력이 증가하

여 총 설명력은 93.9%인 것으로 나타났다(F(3,130) = 662.58, R2 = .939, 

p< .001). 이에 대한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논의 및 결론

연구 1

본 연구 1에서는 만 18-36개월 유아 18명의 추적연구를 통해 두 

시점에 따른 음운유사도 양상의 변화를 살펴보고, 앞 시점인 T1 시

점의 음운유사도 점수 중 어떤 유형이 T1, T2 각각의 표현어휘력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연구 1에서 유아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음운유사도 점

수에 유의한 증가 양상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만 18-36개월에 속하

는 유아들은 단어 폭발기를 거쳐 급격한 어휘의 증가를 겪게 되며, 

산발적으로 습득되고 저장되어 왔던 어휘들이 공유되는 특성에 

따라 유사성을 중심으로 함께 묶이거나 세부 특성에 따라 변별된

다. 즉, 어휘 크기의 증가에 따라 음운적으로 유사한 서로 다른 낱

말들의 세부적 특성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이 능력이 또한 더 많

은 어휘를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Werker et al., 2002). 또한 

음운유사도 양상에 따른 3가지 유형 간 차이 또한 유의하였는데, 

이는 음운적으로 유사한 특성 가운데에서도 만 3세 이전의 유아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음소들을 공유하는 P3 조건에 비해 적은 음

소들을 공유하는 P1 조건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Vitevitch와 Luce (2016) 역시 음운적으로 유사한 단어들은 

더 느리게, 그리고 덜 정확하게 처리됨을 발견하였으며, Luce와 Pi-

soni (1998) 역시 구어로 CVC 구조의 단어를 제시하였을 때 유사성

이 높은 단어는 낮은 단어에 비해 덜 정확하게 식별되므로 서로 각

기 다른 단어로 인식하는 데에 방해 요소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

하여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 준다. 즉, 3세 무렵의 아동

들이 유사한 음운 특성을 지닌 서로 다른 단어들을 구분해낼 수 있

다고 하더라도, 3세 이전의 아주 어린 연령의 아동들의 어휘집(lexi-

con)은 음운유사성이 낮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Barton, 1978; 

Dollaghan, 1994).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

졌다. Hollich, Jusczyk와 Luce (2002)의 연구에서도 음운유사성에 

따른 비단어 습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유사성이 낮은 조건에서는 

비단어를 습득하였지만, 유사성이 높은 단어에서는 도리어 낮은 

수행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3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음운유사성

이 낮은 단어의 습득이 상대적으로 수월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덧붙여서 본 연구에서는 T1 시점에 비해 T2 시점에서 P1보

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음운유사성을 보이는 P2 조건에서 높은 점

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이 T1 시점에서 약 8개월

이 지난 T2 시점에서 더욱 음운적으로 유사한 조건의 두 단어들을 

서로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또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였음

을 시사한다. 유아들의 초기 어휘집에는 비슷한 소리를 지닌 단어

가 성인에 비해 적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단어를 

습득하게 되면서 비슷한 소리를 지닌 단어들도 증가하게 된다(Mun-

son, Swenson, & Manthei, 2005). Fowler (1991)의 연구에 의하면 

음운 표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에서 점차 부분으로 조직화된다

고 하였으며, Zieglerd와 Goswami (2005)는 아동기의 음운 표상이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발달된다고 설명하였다. 

둘째, 연구 1에서 T1, T2 시점 각각의 표현어휘력을 가장 잘 설명

해 주는 T1 시점의 음운유사도 유형은 일관적으로 P1인 것으로 나

타났다. 즉, 18-36개월 사이 유아들의 표현어휘는 급격하게 증가함

에도 불구하고, 어휘의 음운유사도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조건인 

P1이 표현어휘력 점수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적어도 만 

3세까지의 어린 연령대에서는, 공유하는 음소가 더 적을 때 각 단어

가 더 쉽게 구별되기 때문에 어휘를 산출할 때는 음운유사도가 상

대적으로 낮은 조건이 더욱 기여도가 높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 2

연구 2에서는 만 18-36개월의 말늦은 아동 및 또래 일반아동 간 

음운유사도 양상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각 집단의 표현어휘력

Table 4. Predictors of expressive vocabulary in LT group

Predictor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
ized coef-
ficients

ΔR2 p-value
B SE

Step 1 P1 5.480 1.908 .596 .355 .012

LT= late talkers.

Table 5. Predictors of expressive vocabulary in TD group

Predictor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
ized coef-
ficients

ΔR2 p-value
B SE

Step 1 P1 5.335 .145 .955 .911 .000
Step 2 P1 3.442 .296 .616 .936 .000

P3 2.037 .289 .373 .000
Step 3 P1 2.984 .345 .534 .939 .000

P3 1.589 .337 .291 .000
P2 .878 .359 .169 .016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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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음운유사도 유형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 연구 2에서 LT와 TD 집단 간 음운유사도에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세부적인 음운유사도 유형에 관계없이, 단어의 음운유

사성이 존재하는 단어들을 서로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능력에서 

말늦은 집단은 또래 일반아동 집단에 비해 부족함을 나타낸 것이

다. 또한, TD 집단에서는 음운유사도 유형에 따른 점수 차이가 유

의하였으나, LT 집단에서는 음운유사도 유형에 따른 점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LT 집단은 또래 TD 집단에 비해 세부적인 음

운유사도 유형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TD 아

동 집단은 음운유사도가 높은 T2, T3에 비해 음운유사도가 낮은 

T1에 속했을 때 더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은 것이다. Paul과 Jen-

nings (1992)는 18-34개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표현어휘

발달지연 아동의 경우 음운구조의 복잡성, 서로 다른 자음의 수, 발

화 내 정확하게 산출된 자음 비율에서 일반아동에 비해 부족한 수

행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표현어휘발달지연 아동

이 음운적으로 일반아동에 비해 덜 발달되었음을 보여주며, 말늦

은 아동이 느린 음운처리능력이 이들의 느린 표현어휘발달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Fletcher 등(2004)의 연구에서는 

CDI 검사를 통해 말늦은 아동을 세 집단으로 나누어, 음운과 어휘

발달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표현하는 어휘가 많은 집단일

수록 다양한 자음 목록을 보여, 어휘와 음운이 서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는 Choi 등(2014)의 연구에서 2세 아동의 자

발화를 수집하여 어휘능력과 음운능력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어휘능력을 나타내는 서로다른 낱말수(number of differ-

ent word, NDW)와 음운능력을 나타내는 단어단위정확률(pro-

portion of whole-word correctness, PWC), 평균음운길이(phono-

logical mean length of utterance, PMLU), 단어단위근접률(pro-

portion of whole-word proximity, PWP), 자음정확도(percentage 

of consonants corret, PCC) 간에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NDW와 

음운변동 빈도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언어

권의 아동들처럼 한국어권의 아동들에게도 음운능력과 어휘능력 

간 상관이 나타나며, 음운능력에 제한이 있는 아동은 어휘능력에

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둘째, 연구 2에서 LT 집단의 표현어휘력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음운유사도 유형은 상대적으로 낮은 유사도의 특징을 갖는 P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TD 집단의 표현어휘력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음운유사도 유형은 LT와 동일하게 P1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P3, P2

도 모두 유의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LT 집단의 

표현어휘력에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음운유사도 조건이었던 P1 만

이 기여하는 반면, TD 집단의 표현어휘력에는 모든 유형의 음운유

사성 조건이 다각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Maillart, Schel-

straete와 Hupet (2004)의 연구에서 SLI 아동과 일반아동을 대상으

로 기존 단어에 일부 음소를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유사 비단어를 

만든 후 청각적 어휘변별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SLI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부족한 수행능력을 보였는데, 이는 SLI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음운표상 능력이 부족하며, 일반아동은 

SLI 아동보다 상대적으로 더 견고한 음운표상 능력을 갖추고 있음

을 보여준다. LT 아동 역시 새로운 언어를 습득할 때 일반아동보다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며, 특히 음운작업기억의 결함이 단어습득

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고 하였다(Alt & Plante, 2006). 

즉, 음운작업기억의 결함은 음운습득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음운

과 단어의 뜻을 연결시키는 데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Alt & Plante, 

2006; Dollaghan, 1987; Ellis Weismer & Evans, 2002; Gray, 2004).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18-36개월 사이의 유아들의 표현어

휘는 급격하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어휘의 음운유사도는 상대적

으로 가장 낮은 조건이 P1이 일관적으로 표현어휘력에 크게 기여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적어도 만 3세까지는 공유하는 음소가 더 적

을 때 각 단어가 더 쉽게 구별되기 때문에 어휘를 산출할 때는 음운

유사도가 낮은 조건이 더욱 기여도가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음소들을 공유하는 P2, P3이 TD 집단에서 

표현어휘력을 유의하게 설명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음운네트워크가 

긴밀할수록 표현어휘력에도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반면, 단어 간 공유음소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P1은 

LT 집단에서 표현어휘력을 설명하는 유일한 예측요인인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LT 집단의 유아들이 상대적으로 음운유사도가 낮

은 조건이 표현어휘를 습득하기에 더욱 적합한 조건일 것으로 추론

해볼 수 있다. 이 결과는 만 36개월 이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K M-B CDI 내 641

개의 단어 중 2음절에 해당하는 단어 총 60개만 사용하였다는 점

이다. 통제된 길이 내에서의 단어들의 음운유사성 양상을 살펴보

고자 음절수를 제한하고 조건에 맞는 단어들로 제한하였으나 표본 

단어가 많아질수록 더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K M-B 

CDI 내외의 더 많은 단어들이 분석에 포함된다면 더욱 풍부한 논

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후속연구에서는 음운유사

성 외에도 단어가 지닌 다른 특성(예: 품사 혹은 자음-모음 순서 및 

구조 등)도 자세히 살펴본다면, 36개월 이전 아동의 단어습득 특성

을 밝힐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단어목록으로 사용된 단어들은 모두 18-36개월 유아용 K M-B 

CDI에 수록되어 본 연구대상의 연령과 일치하여 단어 및 난이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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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후속연구에서는 더욱 정교

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 2에서 TD 집단에 비해 LT 

집단 아동의 수가 현저히 적었으므로 회귀분석의 결과해석 시 이

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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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List of word pairs in each phonological similarity types 



https://doi.org/10.12963/csd.19612564    http://www.e-csd.org

Yoonhee Yang, et al.  •  The Phonological Similarity Pattern of Words

국문초록

18-36개월 유아의 표현어휘력에 기여하는 단어의 음운유사도 양상

양윤희·박수연·홍예은·이수연·임동선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 검사인 ‘한국판 맥아더-베이츠 의사소통발달 평가(K M-B CDI)’를 사용하여 18-36개월 유아가 지

닌 어휘를 통해 단어의 음운유사도 양상을 확인하고, 전반적인 표현어휘력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음운유사도 유형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 1에서는 약 8개월간의 시간차를 두고 음운유사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18-36개월의 총 18명의 

유아들이 T1, T2에 각각 참여하였다. 연구 2에서는 일반아동과 말늦은 아동 집단 각각에서 음운유사도가 표현어휘력을 얼마나 유의하

게 설명해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고, 18-36개월의 총 151명 유아들이 참여하였다. 음운유사도 점수는 두 단어 간 음운론적 공유 비율

에 따라 P1 (66%), P2 (75%), P3 (80%)으로 나누었다. 결과: 연구 1에서는 18-36개월 유아의 급격한 표현어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어 

간 음소 공유가 상대적으로 적은 P1이 일관적으로 가장 좋은 예측인자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 TD 집단의 표현어휘력은 P1, P3, P2 순

으로 모두 유의한 설명력을 지녔으며, LT 집단의 표현어휘력은 P1이 유의한 설명요인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적어도 만 3세까지

는, 공유하는 음소가 더 적을 때 각 단어가 더 쉽게 구별되기 때문에 어휘를 산출할 때는 음운유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조건이 더욱 

기여도가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어: 18-36개월 유아, 음운유사도, 말늦은 아동, 표현어휘력, K M-B CDI

본 연구는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16K2A9A2A19939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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